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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천식의 유병률이 증가하였고1) 

우리나라에서도 1983년 이 등
2)은 소아 천식 유병률을 5.6%

로 보고하였고, 1995년과 2000년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ISAAC) 설문지를 이용한 전국적인 

역학 조사에서 초등학생은 1995년 7.7%에 비해 2000년 

9.1%로, 중학생의 경우 2.7%에서 5.3%로 천식의 발생이 증

가하는 추세로 보고된 바 있다.
3,4) 이러한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환아에서 항원 감작은 유전적 소인, 나이, 항원 

감작시기, 항원의 노출 정도 및 노출 양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5)

  한국의 경우 90년대에 들어 산업화 등으로 주거환경에 상

당한 변화가 있었고,
6) 특히 학동기에는 비디오, 텔레비전, 

컴퓨터를 즐기는 시간이 늘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의 

증가와 함께 집먼지 진드기, 곰팡이, 바퀴벌레 등 실내 항원

의 노출 기회가 늘었으며
7) 가정에서 개, 고양이, 새 등의 애

완동물에 대한 접촉이 늘면서 알레르기환자에서 동물상피

와 털 항원에 대한 중요성이 보고되고 있다.
8)
 그리고 최근 

자동차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이 심해진 것으

로 보고되고 있어
9) 
생활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이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환자에서 

항원 감작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10)
 저자

들은 피부단자시험을 이용하여 최근 10년간 호흡기 알레르

기 환아에서 흡입항원 감작 정도를 비교하고 주거환경이 

이들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소아에서 최근 10년간 흡입항원 감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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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 There have recently been 
many changes in environmental factors. We performed this 
study to elucidate the change of the inhalant allergen 
sensitization in children with asthma and allergic rhinitis 
during recent 10 years and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changes on the inhalant allergen sensitization.
Method: Six hundred and seventy children with asthma and 
allergic rhinitis between 7 and 15 years of age from January 
1993 through December 2002 were enrolled for this study. 
The changes of the sensitization ratio of each inhalant 
allergen during 10 years were estimated and the relation 
between sensitization and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pet ownership, tobacco smoking and furnishings were 
investigated.
Result: The average positive rate to each allergen was as 

follows: D. pteronyssinus (84.8%), D. farinae (83.6%), cat 
fur (50.3%), tree pollen (31.3%), weed pollen (25.1%), and 
dog hair (21.9%). Among indoor allergens, sensitization ratio 
to D. pteronyssinus, D. farinae and cat fur decreased 
significantly. Among outdoor allergen, pollen sensitization, 
especially weed pollen increased significantly. Other inhalant 
allergens showed few changes. The pet ownership and the 
passive smoking were not associated with the allergen 
sensitization. 
Conclusion: Despite the increase of the exposure to indoor 
allergens in atopy children, there might be no increase in the 
sensitization to indoor allergens; however among outdoor 
allergens, the sensitization to weed pollen might increase 
markedly. (Korean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 2004; 
24:2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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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 대상
  1993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최근 10년간 천식과 비

염 등의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으로 본원 소아 알레르기 클

리닉을 방문한 7세에서 15세 사이의 환아 중 흡입 항원으로 

피부단자시험을 실시하여 양성 반응을 나타낸 670명의 아

토피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관지천식은 1년간 3회 이상의 기침, 천명, 호흡곤란 등 

천식의 특징적인 임상증상을 나타내며, 기관지 확장제 투

여 후 FEV1에서 12% 이상의 호전이 있거나, 메타콜린에 의

한 기관지 유발검사를 실시하여 양성반응을 나타낸 경우로 

하였고
11)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은 1998년 유럽 알레르기 학

회에서 제시한 임상기준
12)에 근거 열성 질환을 동반하지 않

고, 만성 비폐색을 야기할 수 있는 기타 질환이 없으며 양측

성 비루, 비폐색, 비소양증, 재채기 등 비염증상이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있는 경우로 하였으며 비염 환아 중 메타

콜린에 의한 기관지 유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낸 경우 

천식의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없으면 비염 환아로 하였다.

    2. 피부단자 시험 
  피부단자시험은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p.), 

Dermatophagoides farinae (D.f.), cat fur, dog hair, cockroach, tree 

pollen, grass pollen, weed pollen, molds (Aspergillus fumigatus, 

Penicillium notatum, Alternaria alternata, Cladosporium)를 포함한 41

종의 흡입항원(Bencard, Brenford, UK)으로 환아의 등에 실시

하였고, 단자시험 15분 후에 팽진의 장경과 단경을 측정하

여 그 합을 2로 나누어 각 항원의 팽진의 크기로 하였고 각 

항원의 크기가 양성 대조액으로 사용한 히스타민(1 mg/ml)

에 의한 반응의 크기와 같거나 클 때 혹은 3 mm 이상인 

경우를 양성반응으로 하였다.
13) 꽃가루 항원 감작은 나무화

분 감작군, 목초화분 감작군 및 잡초화분 감작군으로 분류

하여 개별 항원이 하나 이상 양성인 경우를 각 꽃가루 항원 

감작군으로 하였다. 피부시험 전에는 피부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 및 항알레르기 약제의 투여를 중

단하게 하였다.
14)
 

    3. 메타콜린에 의한 기관지 과민도 검사
  최근 2주간 호흡기 감염의 증거가 없으며, 3일간 기관지 

확장제의 사용 없이 검사가 가능했던 670명의 아토피 환아

를 대상으로 흡입기(DeViliss 646 Health Care, Inc., Somerset, 

USA)를 이용하여 생리식염수를 5회 흡입, 평상 호흡시킨 후 

FEV1을 측정, 비교 기준치로 하였고 메타콜린을 희석시켜 

0.075 mg/ml부터 시작하여 0.1, 0.31, 0.62, 1.25, 2.5, 5.0, 10.0, 

25.0 mg/ml의 순으로 농도를 증가하여 5회 흡입 후 호흡시

켜 FEV1을 측정, 비교 기준치보다 FEV1이 20% 이상 감소한 

용량을 PC20(the provocative concentration of methacholine 

causing a 20% Fall in FEV1)로 정하고 PC20≤10 mg/dl 인 경우

를 기관지 과민도 양성으로 하였다.

    4. 실내 환경요인에 대한 노출 유무
  실내 환경요인 중 애완동물 소지는 최근 2년 간 개나 고

양이 그리고 새 등을 기른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하였고,
15) 

간접흡연은 양친 중 한분이 출생 후 혹은 최근 집안에서 

흡연한 병력이 있는 경우로 하였으며, 카펫/소파/침대 소지

자는 집안에 카펫, 소파, 침대 중 2가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로 하였다.

    5. 통계방법
  통계 자료의 분석은 SPSS (version 10.0)를 이용하여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고,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1. 대상 분포
  대상 환아 670명의 임상적 특징을 보면 최근 10년 동안 

연도별 알레르기 대상 환자가 증가하는 것 같았으나 의미 

있는 증가는 없었고, 연령별로는 7세에서 9세군이 361명

(53.9%), 10세에서 12세군이 223명(33.3%), 13세에서 15세군

이 86명(12.8%)으로 7세에서 9세 군이 가장 많았으며, 성별

로는 남아가 488명(72.8%), 여아가 182명(27.2%)으로 남녀 

비가 약 3：1로 나타났고, 질환별로는 천식과 비염 동반군

이 459명(68.5%), 천식 단독군이 156명(23.3%), 비염 단독군

이 55명(8.2%)으로 천식과 비염 동반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Table 1).

    2. 항원별 감작률 및 최근 10년간의 실내외 항원 감작 
변화

  각 항원 감작률은 총 670명 중 D.p., D.f.에 양성인 경우 

각각 568명(84.8%), 560명(8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고양이 항원이 334명(50.3%), 목초항원이 210명(31.3%), 

잡초항원이 168명(25.1%)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최근 10년간 연도별 실내 항원 감작 변화 중 D.p., D.f.의 

감작빈도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38, P= 

0.005), 고양이털의 감작 빈도 역시 의미 있게 감소하였으나

(P=0.000) 개털의 감작 빈도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바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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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의 10년간 감작빈도 역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Fig. 

1).

  최근 10년간 실외 항원 감작의 변화는 나무화분과 목초

화분은 10년 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으나(P＞0.05), 잡초

화분의 감작률은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P=0.005). 진균 중 

Alternaria alternata, Cladosporium의 평균 감작빈도는 각각 20.4%, 

2.8%로 Alternaria가 다른 진균에 비해 감작률이 높았으며

(Table 2), 진균의 감작빈도 역시 10년 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다(Fig. 2).

    3. 실내 환경요인의 변화 및 항원 감작과의 관계
  연도별 실내 환경요인의 변화를 보면 애완동물 소지자는 

평균 16.9%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그 비율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으며(P=0.011), 간접흡연은 평균 63.1%로 나타났

고, 최근 10년간 그 비율이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P=0.013), 침구류 소지자는 평균 29.1%로 최근 10년 

간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었다(Fig. 3).

최근 10년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애완동물 소지 및 간

접흡연과 항원 감작과의 관계에서는 애완동물 소지자에서 

고양이(OR=0.76, CI=0.51-1.15)와 개(OR=0.84, CI=0.50- 

1.39)을 포함한 다른 실내외 항원 감작과 무관하였고, 간접

흡연도 D.p. (OR=0.97, CI=0.63-1.50), D.f. (OR=0.89, CI= 

0.58∼1.37)를 포함한 다른 항원 감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Table 1. Demographic features of study subjects

ꠧꠧꠧꠧꠧꠧꠧꠧꠧꠧꠧꠧꠧꠧꠧꠧꠧꠧꠧꠧꠧꠧꠧꠧꠧꠧꠧꠧꠧꠧꠧꠧꠧꠧꠧꠧꠧꠧꠧꠧꠧꠧꠧꠧꠧꠧꠧꠧꠧꠧꠧꠧꠧꠧꠧꠧꠧꠧꠧꠧꠧꠧꠧꠧꠧꠧꠧꠧꠧꠧꠧꠧꠧꠧꠧꠧꠧꠧꠧꠧꠧꠧꠧꠧꠧꠧꠧꠧꠧꠧꠧꠧꠧꠧꠧꠧꠧꠧꠧꠧꠧꠧꠧꠧꠧꠧꠧꠧ
 No. of case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Total (%)
(n=65) (n=65) (n=60) (n=59) (n=63) (n=77) (n=86) (n=43) (n=60) (n=92) (n=67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7-9 31 42 30 24 30 48 56 24 34 42 361 (53.9)

10-12 27 16 20 20 18 22 26 13 22 39 223 (33.3)

13-15 7 7 10 15 15 7 4 6 4 11 86 (12.8)

Sex

M 47 43 44 43 53 53 65 31 48 61 488 (72.8)

F 18 22 16 16 10 24 21 12 12 31 182 (27.2)

Diseases

BA 23 16 17 16 18 17 14 6 7 22 156 (23.3)

BA+AR 42 46 39 33 41 54 66 27 50 61 459 (68.5)

AR 0 3 4 10 4 6 6 10 3 9 55 (8.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A = asthma only; AR = allergic rhinitis only; BA+AR = asthma and allergic rhinitis co-exist.

Table 2. Skin prick test results for allergens

ꠧꠧꠧꠧꠧꠧꠧꠧꠧꠧꠧꠧꠧꠧꠧꠧꠧꠧꠧꠧꠧꠧꠧꠧꠧꠧꠧꠧꠧꠧꠧꠧꠧꠧꠧꠧꠧꠧꠧꠧꠧꠧꠧꠧꠧꠧꠧꠧꠧꠧꠧ
 Allergens Number of cases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 pteronyssinus 568 (84.8)

D. farinae 560 (83.6)

Cat fur 334 (50.3)

Tree pollen 210 (31.3)

Weed pollen 168 (25.1)

Dog hair 147 (21.9)

Alternaria alternata 137 (20.4)

Grass pollen  68 (10.1)

Aspergillus fumigatus  52 (7.8)

Cockroach  25 (3.7)

Penicillium notatum  21 (3.1)

Cladosporium  19 (2.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ig. 1.  Annual change of indoor allergen sens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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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고      찰
  지난 10년간 선진국에서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 증

가하였고,
1) 이들 질환의 증가에는 유전적 요인 이외에 대

기 및 환경오염, 실내 생활의 증가로 실내 항원 노출기회

의 증가, 집안에 애완동물의 소지, 간접흡연의 증가, 모유 

수유의 감소, 식사습관의 서구화, 영아기 감염질환의 감소 

등의 복합적인 환경요인들이 관여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0,16,17) 이러한 환경요인의 변화가 알레르기 환아에서 

항원감작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들의 경우 알레르기 환아가 최근 약간 증가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변화에 따른 증가 이외에 본원 외래

환자의 증가 등 다른 외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진단 당시 환아의 연령은 천식빈도에 관한 역학

조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두 연령군으로 나누어 조사

된 바 있으나
3,4)
 본 연구에서는 6∼12세의 초등학교 연령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고 12∼15세 사이의 중학교 연령

군으로 세분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7∼9세군이 대

상 환아의 과반수를 차지한 것은 학교생활의 시작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천식증상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집먼지 진드기는 흡입항원 중 가장 흔한 원인 항원으로
18) 

주로 침대, 이불, 소파 및 카펫 등의 침구류에 집중적으로 

서식하며 아파트와 같은 밀폐된 건물 내에 밀도가 가장 높

다고 한다.
19) 이러한 집먼지 진드기 수는 천식 발병 및 항원 

감작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국

내의 경우 알레르기환자에서 집먼지 진드기의 감작이 80년

대에 비해 90년대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21) 최근 

소아의 경우 D.f.가 72.6∼87.6%, D.p.가 69.7~86.9%로 비교

적 높게 보고된 바 있다.
22) 본 연구에서 D.f., D.p.의 평균 감

작률은 83.6, 84.8%로 국내의 다른 연구
23,24)와 비슷하게 나

타났으나, 최근 10년간 침구류 소지자의 감소는 없었으나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감작 빈도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작 감소는 D.f., D.p.의 실질적인 감작의 

감소라기보다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감작 없이 꽃가루항원

Fig. 2.  Annual change of outdoor allergen sensitization.

Fig. 3.  Annual change of environmental factors.

Table 3.  Association Between Pet Ownership or Passive Smoker 

and Allergen Sensitization

ꠧꠧꠧꠧꠧꠧꠧꠧꠧꠧꠧꠧꠧꠧꠧꠧꠧꠧꠧꠧꠧꠧꠧꠧꠧꠧꠧꠧꠧꠧꠧꠧꠧꠧꠧꠧꠧꠧꠧꠧꠧꠧꠧꠧꠧꠧꠧꠧꠧꠧꠧ
Pet ownership Passive smoker

Variabl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OR (95% CI) OR (95% CI)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pteronyssinus 0.80 0.97

 sensitization (n=568) (0.47-1.37) (0.63-1.50)

D.farinae 0.90 0.89

 sensitization (n=560) (0.53-1.53) (0.58-1.37)

Cockroach 1.59 0.73

 (n=25) (0.62-4.07) (0.33-1.64)

Cat fur sensitization 0.76 1.30

(n=334) (0.51-1.15) (0.95-1.78)

Dog hair sensitization 0.84 1.37

 (n=147) (0.50-1.39) (0.93-2.03)

Pollen sensitization 1.40 1.32

(n=303) (0.94-2.10) (0.96-1.82)

Mold sensitization 1.42 1.23

 (n=174) (0.91-2.20) (0.86-1.7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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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감작된 알레르기 환아의 증가에 의한 상대적 감소라고 생

각된다.

  서구가정의 경우 60∼70%에서 애완동물을 소지하고
25) 최

근 우리나라에서도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6) 저

자들의 경우도 아토피 환아의 애완동물 소지는 10년 전보

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환자에서 개

와 고양이털에 대한 감작률을 보면 외국의 경우 15∼

60%,
25,27,28) 국내에서는 17~35%29)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

으며, 저자들의 경우 개와 고양이 털 항원의 평균 감작률은 

각각 20.1, 50.3%로 고양이털에 대한 감작률이 2배 이상 높

게 나타났으며, 10년 간 감작률에 큰 변화가 없었던 개 털 

항원과는 달리 고양이 털 항원의 감작빈도는 90년대 전반

에 비해 후반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90년대 초 고양이 털 항원 액 내에 집먼지 진

드기의 오염이 있었다는 보고
29)가 있어, 90년대 초의 높은 

감작빈도는 이러한 오염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애완동물 소지와 고양이 항원과의 관계는 비교

할 수 없었고 애완동물 소지자의 빈도 증가가 개의 감작 

빈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주거환경이 다소 밀폐된 생활환경으로 바뀌면서 

바퀴의 분변 및 몸에서 나온 알레르겐의 농도가 높아져 바

퀴벌레에 대한 감작이 80년대에 비해 증가하였고,
21) 국내의 

경우 바퀴항원의 감작률에 대해서는 6.9~ 26.2%로 다양하

게 보고된 바 있다.
30,31) 저자들의 경우 3.7%로 비교적 낮았

으며 이는 지역적 특성에 의한 차이뿐 아니라 사용된 항원

액의 차이가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균의 서식은 주로 강수량과 습도에 영향을 받을 뿐 아

니라 인구의 도시 집중화에 따른 생활공간의 부족과 대기

오염이나 소음 같은 환경공해가 진균의 번식에 좋은 환경

이 된다.
32)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진균은 Clado-

sporium, Alternaria, 그리고 Leptospheria의 ascospores로 보고되고 

있다.
33) 저자들의 경우 Alternaria가 20.4%로 2.8~7.8%의 다

른 진균보다 높은 감작률을 보였으며 이는 김
32)이 보고한 

10.3%의 감작률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대기오염이 증

가하였음에도 진균 감작 빈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70년대
34)에 비해 80년대에 시행한 대기 중 화분 측정에

서
35) 쑥 화분의 밀도가 높아지고, 서울지역에서 측정한 공

중화분 분포에서는 84~85년
36)에 비해 90년대 후반37)에 쑥 

및 돼지풀을 비롯한 잡초화분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

다는 보고가 있으며, 김 등
9)은 나무화분과 가을철 쑥 화분

의 감작률이 92년, 93년에 비해 95년부터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저자들의 경우 역시 최근 10년간 

다른 보고자와 같이 잡초 화분에 대한 감작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이는 공기 중 화분 밀도의 증가뿐 아니라 대기

오염 등 다른 환경요인이 관여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1)

  환경요인 중 흡연이 항원 감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일반적으로 흡연은 아토피 유전의 표현과 아토피 질환

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항원 감작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8) 저자들의 경우 최근 간

접흡연 빈도가 의미 있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

흡연이 항원 감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최근 10년간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의 증가와 함께 애

완동물 소지의 증가 등으로 아토피 환아 에서 실내항원에 

대한 노출 기회가 증가하였음에도 집먼지 진드기 등 실내

항원에 대한 감작빈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실외항원인 꽃가루 항원에 대한 감작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꽃가루 항원 감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오

염에 대한 관심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저자들의 경우 단일 기간의 단일회사 시약을 사용

한 결과 이므로 향후 좀 더 표준화된 항원 추출액을 이용한 

다기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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